
■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[별표 2] <2026. 8. 25.>

안전사고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(제9조 관련)

□ 발생원인

  o 급경사지 또는 협소한 계곡 등에서의 무리한 진화 활동

  o 강풍 또는 돌풍 시 산 위에서 산 아래 방향으로 진화대원 투입

  o 화세가 강한 불에 근접하여 진화하는 경우

  o 안전수칙 미준수 및 단독 행동 등

□ 발생유형

  o 강풍 등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될 때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 

또는 화염에 휩싸여 발생하는 화상

  o 낙석 등 자연물에 의한 부상

  o 진화 활동에 익숙해진 데 따른 부주의로 발생하는 부상

  o 산림 내 이동 중 발생하는 떨어짐 또는 미끄러짐

□ 행동요령

  o 진화복, 안전화, 안전모 등 안전장비(개인보호구)를 반드시 착용

하여야 하며, 화염에 휩싸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세가 약한 

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한다.

  o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료가 적은 지역에서 주변 연료를 제

거한 후, 방연마스크·방염텐트 등을 활용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

불길이 통과할 때까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.

  o 진화대원은 2명 이상이 함께 행동하여야 하며, 고립되지 않도록 

한다.

  o 진화선 구축 작업 시 진화대원 간 3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

지하여야 하며, 같은 장소에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.

  o 자연지형을 활용한 진화선을 우선 활용하고, 계곡 방향으로의 접

근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한다.

  o 급경사지에서 진화를 하는 경우에는 낙석 등에 주의한다.

  o 측면을 우선 진화하고, 화세가 약해진 이후 불머리를 진화한다.

  o 확산 우려가 높은 위험 연료로 번지는 불씨를 우선 진화하고, 



비산된 불씨는 낙하 후 진화한다.

  o 비상 대피로는 2개 이상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,

 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진화대원 간 원활한 통신망을 유지하

여야 한다.

  o 산불진화헬기가 물을 투하하는 때에는 투하 지역에서 벗어나 비

행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여야 하며, 대피가 어려운 경우

에는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안전모를 고정한 상태에서 고정 물체

를 잡아 낙상에 대비한다.

□ 응급처치 요령

  o 구조자(구조를 수행하는 사람)는 긴급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

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  o 구조자는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한다.

  o 쇼크(shock)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.

  o 의식이 없는 자, 복부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자 또는 과다 출혈이 

있는 자에게는 입으로 어떠한 것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o 부상자를 이동시킬 때에는 부상 부위 및 상태에 적합한 운반 방

법을 적용한다.

  ※ 응급처치 4단계: 지혈 → 기도 확보 → 상처 보호 → 쇼크 방지 

및 치료


